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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 洗(세) 씻다. 대화 중 ‘칼을 씻었다’라는 말이 나오므로 ㉠에는 ‘칼’의 뜻
을 가진 ‘劍’이 들어가야 한다.
ⓛ 劍(검): 칼         ② 檢(검): 검사하다      ③ 儉(검): 검소하다    
④ 刑(형): 형벌       ⑤ 刻(각): 새기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정답 ①

2. 단어의 의미, 한자의 총획, 한자의 변천과정,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親交(친교): 친밀하게 사귐, 字: 총 6획, 矯(교): 바로잡다
① 巧(교): 공교하다, 총 5획  ② 安(안): 편안하다, 총 6획  
③ 交(교): 사귀다, 총 6획    ④ 友(우): 벗, 총 4획     ⑤ 支(지): 지탱하다, 총 4획

정답 ③
                
3.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ㄱ. 墮(타): 떨어지다, 落(락): 떨어지다  ㄴ. 利(리): 이롭다, 害(해): 해롭
다  ㄷ. 高(고): 높다, 低(저): 낮다 ㄹ. 忍(인): 참다, 耐(내): 참다  

정답 ②

4.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㉠ 知(지): 알다, ㉡ 吸(흡): 마시다                         

정답 ③

5. 어휘의 독음, 어휘의 풀이, 어휘의 뜻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?
정답해설 : 古稀(고희)는 예로부터 드문 나이란 뜻으로, 일흔 살을 이르는 말이다.

정답 ④

6.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? 
정답해설 : 有(유): 있다, 美(미): 아름답다, 名(명): 이름, 患(환): 근심
           口(구): 입, 終(종): 끝나다, 無(무): 없다, 備(비): 갖추다
① 有終之美(유종지미):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끝맺음이 좋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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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有口無言(유구무언):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,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
못함을 이르는 말.

③ 有始無終(유시무종): 처음은 있되 끝이 없다는 뜻으로, 시작한 일의 마무리를 하지 
아니함을 이르는 말.

④ 有名無實(유명무실):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.
⑤ 有備無患(유비무환):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.

정답 ⑤

7. 어휘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?
정답해설 : 愼獨(신독)은 ‘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
하고 언행을 삼감’이란 의미이므로 대화 중 ‘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삼가야겠다’와 
통할 수 있다.
① 淸廉(청렴):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, 탐욕이 없음.
③ 獻身(헌신):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.
④ 勤勉(근면):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.
⑤ 配慮(배려):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.

정답 ②

8. 원래와 확장된 뜻에 해당하는 어휘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? 
정답해설 :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 ‘塗炭(도탄)’이다.
② 崩壞(붕괴): 무너지고 깨어짐.
③ 涉獵(섭렵): 물을 건너 찾아다닌다는 뜻으로, 많은 책을 널리 읽거나 여기저기 찾

아다니며 경험함을 이르는 말.
④ 探査(탐사):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샅샅이 더듬어 조사함.
⑤ 捕捉(포착): 꼭 붙잡음. 요점이나 요령을 얻음.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.

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①

9. 성어의 의미를 알고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가로 열쇠는 ‘炎涼世態(염량세태)’이고, 세로 열쇠는 ‘千態萬象(천태만상)’

이다. 따라서 ㉠에는 ‘態’가 들어가야 한다.
① 世(세): 세상   ② 心(심): 마음   ③ 象(상): 코끼리, 모양   ⑤ 樣(양): 모양

정답 ④

10. 성어의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가?
정답해설 : 시의 내용 중 ‘나는 기다리리’, ‘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날 당신과...’
등과 관련 있는 것은 ‘鶴首苦待(학수고대):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
림.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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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螢雪之功(형설지공): 반딧불, 눈과 함께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, 고생을 하면서 
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.

② 脣亡齒寒(순망치한):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,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
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
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.

③ 胡蝶之夢(호접지몽): 나비에 관한 꿈이라는 뜻으로, 인생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. 
④ 昏定晨省(혼정신성):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

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,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
을 이르는 말. 

정답 ⑤

11.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∘하루 악을 행하면 재앙은 비록 (당장)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㉠저절로 멀어진다. 
∘평생 동안 선을 행하여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, 하루 동안 악을 행하여도 악은 

㉡저절로 남음이 있다.

정답해설 : ① 自(자): 스스로, 저절로  ② 雖(수): 비록  ③ 未(미): 아니다  
                ④ 誰(수): 누구 ⑤ 豈(기): 어찌

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①

12. 단문의 풀이 순서를 알고 있는가?

∘물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, ㉠말은 (입 밖으로) 나가면 다시 거두어들이
기 어렵다. 

정답해설 : ㉠에서 마지막에 풀이되는 것은 ‘어렵다’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한자는 ‘難’
이다. 풀이순서는 다음과 같다.

言(언): 말 → 出(출): 나가다 → 更(갱): 다시 → 收(수): 거두다 → 難(난): 어렵다
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③

13.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‘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던 도구’는 ‘擧重器(거중기)’이다.
① 絹織機(견직기): 견직물을 짜는 기계.
③ 投石具(투석구): 옛 무기의 하나. 길이 2미터 정도의 끈이나 가죽 끈의 중간을 넓

게 하고 거기에 돌을 싸서 끈의 양 끝을 모아 잡고 돌리다가 한끝
을 놓아 돌을 날린다. 티베트 등의 동양 여러 민족의 사냥 도구 
또는 장난감으로 남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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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測雨器(측우기): 조선 세종 23년(1441)에 만든 세계 최초의 우량계. 서울뿐만 아니
라 각 지방에도 설치하여 강우량을 측정하였다.

⑤ 申聞鼓(신문고):  조선 시대에,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.   
정답 ②

14.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침묵하고, 남에게 잘못이 있으면 드러내니 이것이 큰 잘
못이다. 

정답해설 : ① 남들이 한 번 해서 잘하면 자기는 백 번 하고, 남들이 열 번 해서 잘
하면 자기는 천 번 한다.

②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.   
③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(자기가)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

한다.
④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,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.  
⑤ 나의 잘못을 말하는 자는 내 스승이요, 나의 장점을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④

15.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, 대우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가?

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, 충언은 ㉠(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.) 

정답해설 : ㉠에 알맞은 문장은 ‘逆於耳, 利於行’이다.
정답 ③

16.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?
정답해설 : 심봉사의 첫 번째 대화를 보면 고생함을 알 수 있고, 끝 부분에서는 경사
가 생겼으니 시나리오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성어는 ‘苦盡甘來(고진감래):  쓴 
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,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.’이다.
① 走馬看山(주마간산):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, 자세히 살피지 

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.
② 緣木求魚(연목구어):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, 도저히 불가능한 

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③ 明若觀火(명약관화):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.
⑤ 錦衣還鄕(금의환향):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, 출세를 하여 고향

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정답 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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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7~18] 지문풀이

∘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는데, 공자가 대답하기를 “정치란 것은 바로잡음
이다. 그대가 바르게 ㉠통솔한다면(솔선수범하면) ㉡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
가?” 하였다. 

∘자공이 정치를 물었다. 공자가 말하였다. “양식을 ㉢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
풍족하게 하며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.” 자공이 말하였다. “반드시 어쩔 
수 없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㉣무엇을 먼저 (버려야) 합니까?” 
(공자가) 말하였다. “군대를 버려야 한다.” 자공이 말하였다. “반드시 어쩔 수 
없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(버려야) 합니까?” (공자가) 
말하였다. “양식을 ㉤버려야 한다. 예로부터 (사람은) 다 죽거니와, 백성이 
(㉮신뢰 하지) 않으면 (나라가) 설 수 없다.” 

17. 한문을 풀이할 수 있는가?
정답해설 : 지문풀이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⑤

18.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찾을 수 있는가?
정답해설 : 지문풀이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④

19.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?
정답해설 : 내용 중 ‘실제의 일을 행한 뒤에라야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다’ 

등으로 보아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‘名實相符(명실상부): 이름과 실
상이 서로 꼭 맞음.’이다.

② 言必再思(언필재사): 말은(말할 때는) 반드시 거듭 생각함.
③ 推己及人(추기급인): 자기 마음을 미루어 보아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거나 행동함.
④ 與世推移(여세추이):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 변함.
⑤ 先公後私(선공후사):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룸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①

20.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?
정답해설 : ① 권세로써 사귄 사람은 권세가 기울면 끊어진다. 
② 정신을 한 곳에 이르게 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?
③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,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말라.
④ 여유가 있기를 기다린 뒤에 남을 구제하면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다.
⑤ 여유로운 사람은 항상 남을 칭찬하고, 부족한 사람은 항상 남을 헐뜯는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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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1~22] 지문풀이

 김유신 <중략> 서로 말하기를 "내가 듣건데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다하고 어
려운 일에 임해서는 자신을 잊는 것은 열사의 뜻이라. 무릇 한 사람이 죽음에 이
르면(죽음을 무릅쓰면) 백 명을 당해내고 백 사람이 죽음을 무릅써서 만 사람을 당
해내면 천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거늘 지금 나라의 어진 재상이 타국에 구금되어 
있으니 어찌 두렵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무릅쓰지 않을 수 있는가?"하니 이에 여
러 사람이 이르길 "비록 만 번 죽고 한 번 사는 일에 나아갈지라도 감히 장군의 
명령을 (㉮따르지) 않겠습니까?" 하더라.

21.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① 烈士(열사): 굳센 선비 – 수식 관계  
② 致死(치사): 죽음에 이르다 – 술보 관계  ③ 橫行(횡행): 모로 감 – 수식 관계
④ 賢相(현상): 어진 재상 – 수식 관계      ⑤ 衆人(중인): 많은 사람 – 수식 관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②

22.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찾을 있는가?
정답해설 : 지문풀이 참조      
① 抗(항): 막다  ② 號(호): 부르짖다  ③ 拒(거): 막다  ④ 違(위): 어기다  
⑤ 從(종): 따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정답 ⑤

[23~25] 지문풀이 

 이상의가 아이었을 때에 성품이 몹시 경솔하여, ㉠앉아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, 말
은 번번이 망령되이 했다. 부형께서 그것을 걱정하여 자못 ㉡꾸짖는 말을 하시니, 
이공은 작은 방울을 차서 스스로를 경계하여 매번 방울 소리를 들으면 더욱 힘차
게 경계하고 삼가서,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일찍이 방울을 ㉢떼
어내지 않았더니 오늘 조금 줄이고 다음날 조금 줄여서, 중년이 지난 후에 온전히 
천성적인 것처럼 되었다. <중략> 후세 사람 중에 ㉮경박한 자제를 경계하려는 자
는 반드시 이공을 ㉣들어서 본보기로 삼았다고 한다.

23.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행위의 주체는 ㉠: 이상의, ㉡: 부형, ㉢: 이상의, ㉣: 후세 사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①

24. 어휘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輕(경) 가볍다, 薄(박): 엷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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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지문풀이 참조
① 格物(격물):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끝까지 따지고 파고들어 궁극에 도달함.
② 修身(수신):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북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함.
③ 包容(포용):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.
④ 治國(치국): 나라를 다스림.
⑤ 疏通(소통):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.

정답 ②

[26~27] 지문풀이

 여러 장수들이 <중략> 한신에게 물어 말했다. “병법에서는 산이나 언덕을 오른쪽
으로 하거나 ㉠등지고 물이나 연못을 앞으로 하거나 왼쪽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. 
(가) 이번에 장군이 저희들로 ㉡하여금 도리어 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하고는, ‘조
나라를 쳐부수고 회식하겠다.’라고 하니, <(나) 저희는 따를 수 없었습니다.> 그러
나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 승리하였으니 이것은 어떤 방법입니까?” 한신이 말했다. 
“이것은 병법에 있으나, 다만 ㉢제군들이 살피지 않았을 뿐이다. (다) 병법에 ‘죽을 
곳에 그(병사)들을 빠뜨린 뒤에 살고, 망할 곳에 그(병사)들을 둔 뒤에 살아남는
다.’라고 말하지 않았는가? (라) 또한 나는 평소 훈련시킨 사대부를 얻지 못했으니 
이것은 이른바 거리의 사람들을 몰아서 싸우게 하는 것이다. (마) 그 형세가 그들
을 사지에 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싸우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살 곳을 ㉣주
었더라면 모두 달아났을 것이다. ㉤어찌 오히려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었겠는가?”
라고 하였다.

26.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지문풀이 참조
⑤ 安寧(안녕): 아무 탈 없이 편안함. 寧(녕): 편안하다                      

정답 ⑤

27.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지문풀이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정답 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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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8~30] 한시풀이

(가) 봄잠에 새벽을 ㉠깨닫지 못했는데 / 곳곳에서 새 우는 소리 ㉡들리네.
    밤에 왔던 비바람 소리에 / 꽃들이 얼마나 떨어졌을까?
(나) 비 개인 긴 ㉢둑엔 풀빛이 짙은데, / ㉣임을 보낸 남포엔 슬픈 노래 울려 퍼

지네. /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르려나? / ㉤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
더하네.

28. 시어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지문풀이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정답 ④

29. 한시의 형식과 대우, 운자, 띄어 읽기 등을 알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(가)시의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를 이루지 않는다.            

정답 ⑤

30.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?
정답해설 : (가)에는 시적 화자의 정감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.      

정답 ②


